
7,8월 보건 소식7,8월 보건 소식
배우고 익혀

바른 사람으로 
자라나는 행복한 학교

  7월은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면서 찬 음식을 많이 찾게 되고 변질된 음식 섭취로 

인한 식중독 등 배탈, 설사가 잦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. 개인 위생관리와 각종 안전사고(식중독, 

전염병 발생, 물놀이 사고, 교통사고 등)에 유의하면서 건강한 여름을 보냅시다!

건강한 여름나기   여름철 모기 대처법 

✿ 모기를 피하는 방법

 

 ✿ 모기에 물렸을 땐

  

아동학대 예방
- 아이의 마음을 읽는 방법 - 

■ 생활 속 적절한 훈육방법, 함께 고민해 보아요

Q) 체벌과 훈육은 다른가요?

A) 체벌과 훈육은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. 훈육은 아이의 

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. 

체벌은 아이를 “때려도 되고, 맞아도 되는 존재”로 인

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.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

해서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

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

Q)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다면 버릇없는

  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?

A) 체벌은 적절한 훈육이 아닙니다. 오히려 문제 해결을 

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배울 수 있습니

다. 잘못을 알려주려는 부모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그릇

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.

■ 아이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했거나 고민해보신 경험이  
   있으신가요?

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 

매를 들었어요

 아이가 뛰어놀다 다쳐서 “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

못해!”라고 야단쳤어요.

 밥투정이 심해서 “다 안 먹으면 도깨비가 잡으러 

온다.”라고 겁을 줬어요.

 노느라 집에 안 가겠다고 떼를 써서 그럼 혼자 두고 

갈 거라고 말했어요.

 무심코 한 말과 행동,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

   있습니다. 

Q)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식사 시간마다 전쟁입니다.

A) 아이의 심리적 불안이나 욕구불만이 폭식이나 밥투정

으로 표출되기도 하니 평소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게 중

요합니다.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오히려 음식에 대한 공

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소음이나 TV 등 주의를 끌만

한 요소를 없애주고,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해 따라서 

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

Q) 아이와 놀이터에 가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

A) 아이 입장에서는 더 놀고 싶은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 

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. 사전에 몇 시까지 

놀 건지 약속하는 것이 좋아요. 중간에 “2시까지 놀기

로 했는데 이제 30분 남았네” 하며 시간이 흐르고 있음

을 알려주세요.

성폭력 예방 교육

1. 자기주장 및 자기표현 훈련: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는 

  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.

2. 보호체계 구축: 피해 아동과 청소년 곁에 신뢰할 수 

   있는 어른이 있도록 해주세요.

3. 일상생활에서의 경계존중: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,

   자신의 경계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갖도록 해주세요.

4. 사소한 이야기라도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.

   (하루 동안 있었던 일, 학교/학원에서 있었던 일 등)

5. 직장일로 자녀를 혼자 두실 경우, 언제든지 자녀가

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메모하여 주시고,

  전화번호를 외우게 해주세요. 

           ◈ 긴급전화 ◈

 1388(청소년상담센터), 1366(여성긴급전화)


